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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대한민국 헌혈공모전(수기)

제목 2번의 수혈이 가져다 준 행복

 저는 두 번의 수혈을 받았고, 헌혈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글

을 쓰게 되었습니다.

 제 첫번째 수혈은 결혼을 하고 예쁜 가정을 꾸려 너무나도 소중한 첫째 딸을 낳고 

돌이 되어갈 쯤 무렵이었습니다.

 이유없이 밤만 되면 복통이 있었는데, 이러다 말겠거니 하며 2주를 그냥 그렇게 참

으며 보내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.

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간만에 나들이도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집에 

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.

 그러나 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갑작스런 복통으로 거실에 쓰러졌습니다. 배를 

부여잡고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. 놀란 가족들은 119를 불렀으나 시간이 

촉박하여 차를 타고 가까운 곳에 있는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.

 저는 너무 큰 고통에 힘겨워했고, 간단한 진료 끝에 의료진은 저를 대학병원으로 

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며, 수액에 진통제만 넣어 엠뷸런스를 불러주셨습니다. 그렇

게 엠뷸런스로 40분을 달려서야 겨우 대학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가까스로 

도착을 하니 바로 수술방으로 옮겨졌고 간호사들은 저의 뺨과 다리를 때리며 잠들면 

안된다며 큰 소리로 저를 깨우시는 분들 팔에 주사를 꽂으시는 분들을 끝으로 저는 

기억을 잃었습니다. 눈을 떠보니 제 배에는 피주머니가 3개나 주렁주렁 달려있었습

니다. 그래도 배의 통증은 사라져 살 것 같았습니다. 나중에 의사선생님께 들으니 제 

병명은 자궁외임신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난소가 터져, 수술 직전엔 숨을 쉬기도 어

려울만큼의 피가 배에 가득 찬 상태였다고 하더군요. 1시간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

수도 있었다구요. 

그동안 어떻게 참았냐고 대단하다는 말씀과 함께... 자궁외임신으로 생긴 아이와 제 

난소의 한쪽을 절제 했고 그 때 수혈을 11팩이나 받았다고 했습니다. 그게 제 생명

을 구해준 첫 수혈이었습니다.

  그 후 아무래도 난소가 한 쪽이 없다보니 둘째는 힘들겠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천

사같이 예쁜 첫째딸을 보며 둘째도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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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년이 흘러 힘들게 둘째가 생겼습니다. 힘들게 생긴 둘째라 기쁨은 더 컸습니다.

 노산으로 분류되어 검사할 것들도 많았습니다. 그렇게 임신 중기가 되었고 담당 의

사 선생님께선 전치태반이라는 걱정스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. 그렇지만 후기로 가

며 좋아질 수 있으니 저를 안심시켜 주시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하셨습

니다.

 그렇게 임신 8개월이 되자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유착전치태반으로 이 병원에서

는 수술이 어렵겠다고 하시며, 대학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소견서를 건내 주셨습니다. 

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

 대학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유착이 심해 자궁 적출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. 

1달 뒤인 9개월 째 수술을 하자고 하셔서 수술 일정을 잡고 돌아오는 길에는 많은 

생각들로 걱정이 앞섰습니다. 그래도 힘들게 가진 둘째가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

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 1달이 지나 수술할 날짜가 되었습니다. 

 수술 전에 이미 3팩의 수혈을 받고 수술방으로 이동했습니다. 수술방에 누워 응급

시 수혈할 주사바늘을 목에 꽂을때는 정말이지 몸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

다. 양팔에 각각 하나 목에 하나 총 3개의 바늘이 꽂힌 채로 수술이 시작되었고, 눈

을 떠보니 병실이었습니다.

 저는 정신을 차리고 둘째는 건강하게 태어났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. 건

강하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. 그렇지만 9개월에 태어난터라 둘

째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느라 면회도 안아볼수도 없었습니다. 입원기

간 중 면회 할 기회가 딱 1번 있었는데 눈으로 볼 수 밖에 없었는데도 힘든 수술이 

다 잊혀질만큼 너무너무 예뻤습니다.

 퇴원할때 알게된 사실은 자궁적출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줄 알았던 제 자궁이 그

래도 절반은 남아있다는 소식과 수술 중 수혈은 총 14팩이나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

다. 그렇게 저는 두번째 수혈로 둘째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.

 헌혈자분들의 공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글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지요.

 제 주변에도 꾸준히 헌혈하는 분들이 있어 수술할 때 헌혈증의 도움도 받을 수 있

었습니다.

 제가 2번의 수혈을 받은 경험으로 헌혈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, 헌혈자분들께 감

사한 마음을 품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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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생명을 지켜주고, 아이를 무사히 출산 할 수 있도록 해준 헌혈자분들과 관계자

분의 노고에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
